
이번 K옥션의 경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은 4억~5억원의 추정가를 달고

나온‘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이다. 구

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제5권을

사경한 작품으로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머리에 불경의 내용을 요

약해 묘사한 변상도가 금니로 그려져 있고,

이어지는 경문도 금니로 쓴 고려시대 작품

의 전형적인 양식인 1행 17자의 절첩본(折

帖本)이다. 고려 통례의 해서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고려 사경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구성이 완벽하고 단정하며 변상도 역

시뛰어난회화성을자랑한다. 

국내 고려 사경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높이 평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옥션 측이 낙

찰가를 추정가의 2배 이상인 10억 원도 가

능하다고 예측하는 이유도 작품의 뛰어남

에서기인한다.

‘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과 같이 고

미술품 부문에 선보이는 작품은 조선 19세

기에 제작된‘아미타불화’와‘월송당 계준

진영’등이다. 

불화 등 성보문화재들이 경매에 나오는

것과 관련 통도사 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불화가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비

판보다는 경매에 나온 성보들을 종단 차원

에서 아니면 사찰이나 불자들이라도 나서

서 구입해 모셔지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밝혔다.

그동안 불교계 성보박물관들이 가치성

높은 소장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조

계종과 각 사찰의 성보박물관들은 경매현

장의 활기를 성보박물관 업그레이드의 기

회로삼아야한다는지적에귀기울일때다. 

최근 경매 시장은 근현대 미술품보다는

고미술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

난해 서울옥션의 여섯 차례에 걸친 경매에

서 고미술품 분야는 평균 68%의 낙찰률을

보여2004년평균57%보다성장했다. 

근현대 미술품 낙찰률이 평균 59%에 머

무르고 있는데 비해 그 인기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만큼 예술성이 뛰어난 성보들이

경매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많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자들과 불교계 관심이 필

요한시점이다. 

고미술 부문에 이어 근현대 미술품 부문

에서는 문자추상이라는 독자적인 작품세

계를 전개한 고암 이응노 화백의‘문자추

상’과 지팡이를 쥔 노승과 동자승이 있는

정감 넘치면서도 고아한 사찰 풍경을 담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산사’‘십장생’, 불교

에 심취해 삶과 자연의 합일을 화폭에 담았

던 장욱진 화백의‘나무’등이 간결한 붓놀

림을선보인다.

미술품 경매 초기에는 단순한 수화가 활

용됐으나 이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과정

을 겪었다. 수화 이후에 나타난 것이 파들

피딩이라는 판넬을 드는 방식이다. 최근에

는 경매장소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도 경매

에 참여하는 전화경매가 일반화 되는 추세

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웹 경매도 서서히

시도되고 있다. K옥션과 서울옥션 등도 사

이트를 통해 상시 경매 대상작들을 접할 수

있도록서비스하고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공개응찰, 서면

응찰, 전화응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공개응찰의 경우만 경매장에 직접 참

가해 파들피딩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서면응찰은 보조 경매사가 대신 응찰하고,

전화 응찰은 담당직원이 경매장에서 응찰

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신 응찰하는 방

식이다.

공개 서면 전화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

로 낙찰을 원할 경우 서면 공개 전화 응찰

자 순으로 낙찰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서면

응찰자가 중복될 경우는 먼저 서면 응찰서

를제출한응찰자에게낙찰된다.

미술품 경매에 있어서는 소더비와 크리

스티가 양대 산맥이다. 경매회사는 유럽에

300여 개, 미국에 300여 개 등 모두 600여

개에 달하지만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전체

경매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규모를짐작케한다. 

소더비는 1774년 런던에서 서적경매부

터 시작한 경매의 원조이다. 런던과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80개소의 사무실을 가

지고 있다. 소더비 보다 후발주자로 1764

년 출발한 크리스티는 미술전문경매로 시

작해 미술품 경매의 본가라는 명칭을 얻고

있다. 크리스티 역시 런던과 뉴욕을 거점으

로85개소의지점을운영하고있다.

현재 경매 사상 최고가 낙찰 미술품은

2004년 5월 5일 뉴욕 소더비에서 판매된

피카소의‘파이프를 든 소년’으로 당시 1

억416만8000달러(한화 약 1215억원)에 낙

찰됐다. 한편 91년 크리스티경매에 출품된

14세기 고려불화는 22억원에 낙찰돼 당시

최고가를기록하기도했다. 

강지연기자 jygang@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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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시장 활기…불교작품‘주목’

고려시대 법화경 사경본 얼마에 낙찰될까?

미술품경매시장이활성화되고있다. 우리나라의미술품경매전문회사는서울옥션과

K옥션의 양강구도이다. 1999년 설립된 서울옥션(www.seoulauction.com)은 화랑을 통한

미술품 판매가 대세였던 우리나라 미술계에 본격적인 미술품 경매를 도입했다. 다음달

에는100번째경매를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출사표를 던진 K옥션(www.k-auction.com)은 갤러리 현대ㆍ학고재 등이

공동출자해설립한회사로고가전략으로경매시장을공략하고있다.

이렇듯경매시장이활성화되면서국내미술품경매에는불화고승진영등불교관련작

품들이자주등장해불자들의눈길을사로잡고있다. 1월18일오후5시서울사간동에서

열리는K옥션의두번째경매에서는‘감지금니묘법연화경제5권’‘아미타불화’등고미

술품 63점과 백남준의‘TV를 보는 숙녀’등 해외미술품 20점, 박수근 천경자 이응노 화

백등의근현대미술품42점등총125점이선보인다. (02)2287-3600

경매 활성화되며 불교작품 자주 등장‘눈길’

K옥션, 18일 고미술 등 125점 선보일 예정

고려시대 사경작품인‘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 조선시대 월송당 계준 스님 진영.

고려시대‘감지금니묘법연화경 제5권’10억 예상

예술성과 소장 가치 뛰어난 성보들 낙찰률 높아

전화 참여 일반화, 동일 가격시 서면 응찰자 우선

소더비∙크리스티 양강체제, 전체 매출 80% 차지

꽃과여인의화가천경자의‘북해도천로에서’.

비단에 그려진‘아미타불화’19세기 作.

‘무아’와 덧없음을 표현한 김창열의‘물방울’.

향토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만익의‘가족’.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백남준의‘작고

빨간 재봉틀’.

▶ 어떤 작품이 출품됐나?

▶ 미술품 경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 해외 유명 경매 어떤 것이 있나
‘만다라’세상을 표현한 하인두의‘상의 조화’.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지지 사사 명명 활활 동동 지지 역역 지지사사장장명명 연연 락락 처처

005511))663322--00006644 // 001100--77221111--5500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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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원

대구일원

광주∙전남 일원

밀양 / 창령 / 의령

경남서부일원

영주 / 문경 / 봉화

대전 / 충북

울산 / 경주

김 종 열

손 문 철

이 준 엽

혜봉스님

보성스님

박 영 애

혜철스님

서 병 수

부산지사

대구지사

호남지사

경남 동부지사

경남 서부지사

영주지국

대전 충북지사

울산지사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닫집 수미단 전문 조성

TEL :031)543-7073

H∙P:011-703-9130

FAX:031)54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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